
 
유엔미래보고서  요약 ,  무엇이  달라지나?  

 

2011 년 5 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2 백만 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인 

394. 35ppm 을 기록했다.  1970 년대 이후 지구는 지속적인 온난화를 겪고 있으며,  2005 년과 

2010 년의 평균기온은 역사상 최고치에 다다랐다.  지구온난화는 I PCC 의 가장 최근 예측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예측들도 영구동토층의 융해현상을 무시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의 ‘축산업의 기다란 그림자( Li ves t ock’s  Long Shadow)’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에서 비롯되는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육류산업이 책임지는 비중은 운송 

산업보다도 큰 18%에 이른다(단위:  이산화탄소 등가량) .  한 재보험회사에 따르면 2010 년에 

일어나 총 295, 000 명의 사망자와 1300 억 달러의 피해의 원인이 된 950 건의 자연재해 중 90%가 

기후변화 모델에 상응하는 기상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인류의 천연자원 채취양은 20 세기에만 8 배가량 증가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재생능력을 50% 

정도 초과하는 수준에서 재생가능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지난 39 년 동안 세계 인구는 23 억 

명이나 증가했다.  1804년에 약 10억 명이었던 세계인구가 1927년에는 20억,  1999년에는 60억,  

오늘날에는 70 억이 되었다.  중국은 세계적인 녹색성장 주도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누리게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환경 복구에 신경 쓰기엔 사회규모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실시될 녹색성장 ‘5 년 

계획’에 6000억 달러를 할당하기에 이르렀다.  

변화하는 기후,  말라가는 강과 호수,  감소하는 생물다양성,  침식되어가는 토양과 늘어가는 근해 

데드존(산소가 고갈되어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바다 속 지역)  등으로 인해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다.  Les t er  Br own 의 저서 <<Pl an B 4. 0>>에 따르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2020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이상 줄이고,  2050 년까지 세계 인구를 80 억 이하로 

유지하고,  자연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빈곤을 근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탄소세가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를 낮출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세계 100 대 경제주체 중 절반가량이 국가가 아닌 기업인만큼,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의 전 

의장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의 정치적 리더들이 기업들에게 중점적인 역할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하수면의 하강과 수자원 고갈 문제는 ‘피크오일(’ 개념에서 

차용한 ‘피크워터’라는 개념을 낳게 되었다.  수자원이든 석유든,  그 생산량이 정점을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한 개의 햄버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 400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1990 년 

이후로 13 억 명의 인구에 대한 식수 공급 상황이 개선되었고 5 억 명이 더 나은 



공중위생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8 억 8400 만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9 년의 9 억 명보다는 감소한 수치)  26 억 명이 안전한 공중위생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의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반이 물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바,  노인들의 재정적 능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퇴직과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50 년에는 65 세 이상의 상관 1 명 아래 부하직원이 평균 12 명씩 있었지만 2010 년에는 이 

숫자가 9 명으로 감소했으며,  2050 년에 이르면 이러한 고령 인구에 대한 평균 노동보조 수치가 4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 년에는 고령으로 인한 치매환자가 1 억 5 천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뇌기능을 향상 및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미래 인류의 

건강한 장수를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식품 가격은 역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 측면의 혁신이나 소비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식품가격동향의 배경으로 

인구증가와 부의 축적(특히 인도와 중국) ,  생물연료 생산을 위한 옥수수 및 여타 곡물의 품목 

전환,  토양침식,  대수층의 고갈,  농지의 손실,  지하수면의 하강과 수질오염,  여과비용의 

증가(높은 연료 값) ,  투기,  육류 소비량 증가,  그리고 바닷물의 농장침투로 인한 손해 등을 꼽을 

수 있다.  바닷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해수농업,  축산농가 없이 식용 고기를 배양하는 

배양육,  생산요소가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생태학적 접근은 물론 채식주의의 

유행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5 세에서 29 세 사이의 청년층이 회교도 인구 전체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상명하복의 구체제에 

싫증이 난 무직자가 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염원은 북아메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불러왔다.  

지속되는 점재적인 사회불안과 이민은 앞으로 한 세대가 교체될 동안 계속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1 년 봄 아랍에서 일어나 ‘아랍의 봄( Ar ab Spr i ng Awakeni ng)’이라 일컬어지는 일련의 

민주화 혁명은 서로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있던 문명권간의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로,  분리된 

세계가 여러 형태의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완전히 연결된 세계로 발전하는 역사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010 년에 인터넷을 거쳐 간 자료양은 그 전까지 인터넷을 거쳐 간 모든 

자료양의 합보다도 컸으며,  아마존( Amazon. com)에서는 전자도서의 판매부수가 종이도서의 

판매부수를 넘어서버렸다.  인간과 건조환경(자연환경의 대비개념) ,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개인의 박애주의적 자선행위에서부터 단체의 조직적인 범죄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범위를 

반영하는 의식체계와 기술의 연속체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각지의 생각과 정보와 기술이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결합되면서,  세상은 새로운 형태의 문명의 출현을 앞두고 있다.  



극빈곤층의 규모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2010 년 세계경제가 4. 9% 성장한 가운데 세계 인구는 

1. 2% 증가하여 세계 1 인당 GDP 는 3. 7% 상승했다.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 거의 5 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극빈곤 상태(일 소득 $1. 25 이하)를 벗어났다.  현재 세계 인구의 13%,  즉 약 9 억 

명 정도의 인구가 빈곤층을 구성하고 있다.  세계은행( Wor l d Bank)은 이 수치가 2015 년에 이르러 

8 억 8300 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5 년 당시 13 억 7000 만 명) .  

유엔개발계획( UNDP)이 2010 년에 새로 개발한 다차원 빈곤지수( Mul t i di mens i onal  Pover t y 

I ndex)에 의하면 17 억 5000 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저소득국가로 분류되었던 국가의 수가 

66 개국에서 40 개국으로 감소한 점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 양측의 조사에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가 내부의,  그리고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경제잡지 

포브스( For bes )에 의하면 2011 년에 새로이 억만장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은 부자 214 명 중 

브릭스( BRI Cs)  신흥경제국 출신이 108 명이나 되었다.  현재 세계에는 1210 명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는데,  그 중 115 명이 중국인,  101 명이 러시아인이다.  식량과 물과 에너지의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세계적인 빈곤문제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세계금융위기와 유럽의 국가부도로 인해 세계 권력은 지속적으로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시아가 전 인류로 하여금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역부족이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10 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 위에 올랐고,  

그 인터넷 사용자 수는 무려 미국의 총 인구를 넘어선다.  인도는 2030 년에 이르러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합하여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두 나라는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의료복지수준은 갈수록 높아져 인류는 더 낮은 발병률과 더 긴 평균 수명 아래 더 건강해졌지만,  

현재와 미래의 미해결 과제들은 심각한 잠재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2011 년만 해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유행성 전염병이 6 종에 달하였다.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대다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신종 슈퍼박테리아( NDM- 1,  New Del hi  Met al l o- bet a-

l act amase)  효소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HI V,  Human I mmunodef i ci ency Vi r us )에 대한 감염 

발생 건수는 지난 10 년 동안 19%가 감소했다.  저소득 국가의 항레스트로바이러스제 약품에 대한 

1 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연당 $137 까지 떨어졌다.  항레스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970 만 명 중 45% 정도가 2010 년 말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염율이 

치료율의 2 배에 달해,  한 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두 명의 환자가 늘어나는 꼴이다.  2010 년에는 

1990 년에 비해 5 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30% 이상 감소하였고,  전염병으로 인한 총사망률은 

1998 년부터 2010 년에 이르기까지 25%에서 16% 미만의 수치로 감소하였다.  평균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산업 종사자수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서비스와 바이오칩 센서를 이용한 자가진단 및 전문적인 온라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전쟁 및 사이버전쟁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은 타 정부 및 

외부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이버무기를 개발하는 데 한창이다.  온갖 필수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인터넷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오늘날,  인터넷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무기는 대량살상무기와 다를 바 없다.  정보전쟁에 일환으로 언론조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국 모든 정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0 년 동안 종래의 무력전쟁은 크게 감소했고,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내부의 갈등도 국제적인 개입에 의해 잦아들고 있다.  2011 년 현재,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대규모 무력갈등으로서는 10개( 2010년의 14개에서 감소)의 

사태가 진행 중이다.  이 10 개의 무력갈등은 제각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북서 파키스탄,  인도의 낙살라이트(토지 개혁을 주장하는 봉기) ,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수단,  

리비아,  그리고 국제적 극단주의와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 

핵무기를 줄여가는 가운데,  중국,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은 반대로 이를 증강해가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 Feder at i on of  Amer i can Sci ent i s t s )에 의하면 2011 년 2 월을 기준으로 총 

22, 000 기의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중 2, 000 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발사될 수 있는 상태다.  비(非)핵무장 지대의 수와 영역은 증가하고 있지만,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 불안정국가의 수는 28 개국에서 37 개국으로 늘었다.  중앙아메리카의 

국가들 중 상당수에서 국민들의 삶이 정부보다 범죄조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파탄국가( Fai l ed 

St at e)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2050 년까지 2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와 동등한 추세로 증가하는 청년실업자들과 에이즈에 전염된 1300 만 명 이상의 고아들은 

미래의 사회적 불안정 및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멘의 잠재적인 파국이 예견되는 가운데,  소말리아 해안에서는 연료를 겨냥한 해적질이 늘어날 

수 있다.  국제무역의 90%가 해상 항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해사기구( I nt er nat i onal  Mar i t i me 

Or gani zat i on)에 의하면 2010 년 한 해 동안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해적질과 무력 

강도사건은 489건으로,  2009년의 406건보다 크게 증가한 건수를 기록했다.  

2035 년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4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대 투자자인 중국은 

2010 년에만 저탄소 에너지산업에 510 억 달러나 투자했다.  한편 미국 스리마일 섬( Thr ee Mi l e 

I s l and) ,  체르노빌,  그리고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난 재해는 원자력발전의 미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사,  일본과 유럽에서는 당해 산업에 대한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과 습관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2050 년에 이르러서도 세계 

에너지공급의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규모의 탄소 포집과 재활용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기술과 습관 가운데 에너지 효율,  자원보호,  전기자동차,  원격 또는 재택근무,  그리고 



육류소비량의 절감 등은 근일에도 실행가능하다.  세계의 자동차회사들은 플러그로 연결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생산경쟁을 벌이고 있다.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시멘트 제조에 쓸 탄산염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또는 조류( al gae)의 광합성 원료로 소비하여 물고기 밥이나 생물연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있다.  중국은 장거리 출퇴근과 에너지비용 및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직장인들을 위한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신장은 지난 백년간의 사회적 진화를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이며,  

본론에서 언급될 15 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 세기 초에는 2 개의 국가만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의 여성 국민들이 참정권을 갖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평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 2%에 도달하였고,  20 개국 이상이 여성을 국가나 정부의 지도자로 두고 있다.  가부장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양성평등을 향한 사고전환은 이제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제 조직범죄의 극악무도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가운데,  이 세계적인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전략이 부재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세계의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의 규모는 연간 약 1 조 6000 억 달러( 2010 년보다 5000 억 달러 증가)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불법복제 및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거래가 3000 억 달러에서 1 조 달러,  

국제 마약거래가 4040 억 달러,  환경재(자원)  거래가 630 억 달러,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2200 억 

달러,  밀수입이 940 억 달러,  무기거래가 120 억 달러이며,  사이버범죄도 매년 손실되는 총소득 

중 몇 십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 수치들은 강탈된 재물의 가치는 물론,  세계은행에 1 조 달러에 

달하는 뇌물 거래량과 1 조 5000 억 ~ 6 조 5000 억 달러에 달하는 세탁된 돈의 가치를 제외하고 

계산된 것들이다.  고로 불법적인 소득의 총규모는 세계 군사예산의 2 배에 달하는 2~3 조 달러나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컴퓨터에 

의지하고 있다.  1997 년에는 I BM의 인공지능 컴퓨터 Deep Bl ue 가 세계 체스 챔피언과 겨뤄서 

승리하였다.  2011 년에는 I BM의 슈퍼컴퓨터 Wat son 이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의 우승자들과 

추리능력을 겨뤄 승리하기도 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자율 신경계가 대부분의 생물학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화 된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점점 더 많은 의사결정을 

일일이 내리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는 계속해서 문명화에 대한 기존의 예상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에의 접근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무어의 법칙에 의해 예측된 

컴퓨터의 처리능력 향상과 비용 절감은 인텔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대량생산용 3 차원 

컴퓨터칩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의 Ti anhe- 1 이 초당 2. 5 페타플롭스( pet af l ops )의 



속도로 가장 빠른 컴퓨터로 알려져 있다.  I BM은 내년에 이보다 4 배 더 빠른 Mi r a 라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통적 의미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가속화가 계속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연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 볼 시간이 

있을까? 예를 들어,  인간을 복제하거나,  공룡을 부활시키거나,  합성생물학을 통해 새로운 생물을 

창조하는 일은 과연 도덕적인가? 이것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이 

아니다.  현재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지금도 개발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는 

단연 대단하지만,  계속되는 발전가속화와 세계화로 인한 미래의 위험 요소들은 더욱 더 정확하게 

예측되고 평가되어야한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해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들을 수합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언론 

미디어,  블로그,  휴대폰 카메라,  그리고 인권위원회와 NGO 들은 비윤리적 의사결정과 부패행위를 

세상에 노출시키며 전지구적 양심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고용침체와 커져가는 빈부격차의 배경에는,  아직 우리네 기업사회에 윤리의식이 

충분히 심어지지 않았다는 숨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